
2 0 0 0년 세계 C O2 배출량 증가
일본 통산성 예측, 철강·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산업 해외이

일본 통산성은 에너지 환경문제에 대응, 철강·화학공업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을 축소하고, 금

속·기계·서비스업 등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을 확대할 경우 에너지 효율이 나쁜 산업의 해외생산

이전으로 C O2 배출이 증가하고, 금속·기계산업은 생산확대가 수출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.

또 9 0년 S N A베이스(국민경제 계산)의 G D P (산업별 부가가치액)를 기초, GDP가 2 0 0 0년까지 3 . 5 %

신장할 것을 전제로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이 해외로 이전할 경우, 화학공업은 GDP Shave가 4 . 2 %에

서 3 . 8 %로, 철강업은 1 . 6 %에서 1 . 1 %로, 제지·펄프 및 요업·토석은 0 . 8 %에서 0 . 7 %로 감소하고, 생

산액은 화학 7조엔, 철강 1 2조엔, 제지·펄프 3조엔, 요업·토석 2조엔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.

금속·기계는 GDP Shave가 2 1 . 8 %에서 2 4 . 0 %로 상승, 생산액이 3 7조엔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.

한편, 철강·화학 등 생산을 축소한 산업은 제품을 수입해야 하며, 철강·화학·요업/토석·제지/펄

프는 유럽·미국의 에너지 소비가 일본의 1 . 4배, 개발도상국은 1 . 8 ~ 1 . 2배 많아 에너지 효율이 악화될

것으로 예측했다.

따라서 전세계 에너지 소비량 및 C O2 배출량이 증가, 지구환경 문제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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